
□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2.7조원을

314.3조원으로 증액(+31.5조원)하였고,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

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

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.

□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,

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.3조원에 대비 약 +19조원

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됩니다.

ㅇ 동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,

어제(15일) 여당에도 설명하였습니다.

※ 초과세수란 당해 연도 세입예산(추경예산)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

전년대비 금년 세수 증가액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아님

□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

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

등에 활용하고,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

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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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년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

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.

□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

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,

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다만,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

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

말씀드립니다.

※ 추경 편성 시 조세연구원(6월, 315.7조원), 국회 예정처

(7월, 318.2조원)도 정부안 수준으로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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